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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vs. Individual in Winter Sonata: 








Abstract (including Part 2)
　　The South Korean television drama series Winter Sonata is included in the 
category of “love story,” and some critics say that this drama is merely a pure love 
story and that it does not have social elements. However, when we examine the details 
of the drama carefully, it is proved that the drama apparently has social elements both 
in the plot and in the characters: that is, Winter Sonata shows u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ety and individuals and also the conflict between the forces of society 
and those of individuals. Some characters, such as Yong-Gook, Jin Seok, and Sang-
Hyeok, represent social elements of order, tradition, power, falseness, coverage and so 
forth. On the other hand, other characters, such as Che-Rin, Joon-sang (Min-Hyeong) 
and Yoo-jin, keep their own individuality, and protest the pressures and the forces of
society. And also there are some characters, such as Joon-sang’s mother, Sang-
Hyeok’s father, and Joon-sang himself, who are tortured by the conflict between 
society and the individual. This paper examines how each character shows his or her 
role in society and as an individual, how some characters are tortured by social forces 
but at the same time fight those forces, and finally, why so many viewers have watched 















1  『冬のソナタ』の原題は『겨울연가（キョウルヨンガ）』であり、韓国では 2002 年１月から３月に放送され、
日本では 2003 年４月から９月まで放送された。なお、本稿における韓国語及び日本語による引用は、日
本で最初に放送されたＮＨＫの１話 60 分短縮版ではなく、韓国で最初に放送された１話 70 分のＫＢＳ「ノ
ーカット版」ＤＶＤの字幕を用いた。


























































































계일생이고 , 정유진은  무일생이라 . 겉으로  보면  상극처럼  보이겠지 . 하지만  이런  상극이  
더  무서운거지 . ・・・이런  상극은  무기압일테니까  결국은  서로  좋아지는  형상이란  말이야 .」
（「チュンサンは癸（みずのと）の生まれ、ユジンは戊（つちのえ）生まれ。一見いがみ合う
ようだが、怖い組み合わせなんだ。・・・この組み合わせは結局お互いに引かれ合うんだよ。」）
と不安を抱くが、すぐに、「상혁이랑  유진이랑  좋아하잖아 . ・・・친구가  애인이  되고 , 
애인이  마누라  되는거야 . 지금은  상혁이가  유진이를  더  좋아하지만  여자는  자기를  좋아하는


















ンに対して、「유진이만  기억할  게  아니라  니가  상혁이한테  얼마나  상처  줬는지 , 우리가  
널  얼마나  좋아했는지  다  기억해  내 . 다  기억해  내서  10년  전  우리가  산장으로  엥티  가던  
날  그  때  그  친구들로  다시  다  돌려  놔」（「ユジンのことだけじゃなく、サンヒョクに与
えた傷も俺たちの思いも全部思い出せ。全部思い出して、10 年前みんなで山荘に行った日に、

















ていく時、酒の勢いを借りて本音を吐露する場面である。チンスクはユジンに、「너  그  일  








「우리  친구들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  모른  척  지내야  하는  거니 ? 물론  용국이가  
지난번에  좀  심하긴  했지만  난  정말  속  답답해서  못  살겠다 . 그리고  너랑  준상이  
이렇게  죄인처럼  구는  것도  싫고 . 우리  일단  한번  뭉치자 ! 싸우게  되건  말건  일단  


































で親しげに数学の話をしているのを目撃した直後、チュンサンから「넌  너무  가진게  많아 . 








「내가  널  본게  정말  꿈이었을까? 난  아직도  많은  걸  기억하고  있어 . 니가  쳐  주던  
－ 20 － － 21 －
피아노  소리 , 너와  함께  걷던  호숫가의  저녁  노을 , 니가  내  손을  잡아  줄  때  입가에  
번졌던  그  미소도  난  아직  기억해 . 늘  기도했었어 . 내  기억속에  살아있는  너의  
미소를  다시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 첫  눈이  내  소원을  들어준걸까? 그  날  대학로에  
내리던  첫  눈  속에서  나  혼자만  꿈을  꾼  건  아니었겠지 ? 준상아 ! 너  지금  어디에  































「난  다릅니다 .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같은  건  절대로  하지  않죠 . 그래서  
－ 22 － － 23 －








결심  들어줄  수  없다고  했어 . 분명히  없다고  했어 . ・・・ 나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 





































「사람  치는  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깐  못  치겠어요 ?」（「人を殴るなと教わった？」）（第
９話）と尋ねられた時、高校時代にチュンサンから「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고  하니깐











クは「당신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한  당신은  




















に対しても「니가  나한테  준  상처가  얼마나  큰데 . 니가  우리집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데 ! 
니가  나타나면서  모든  게  엉망이  됐어 . 내가  가진  모든  게  엉망이  됐다고 . 돌려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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